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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 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 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에서 언론노조운동

은 정치  차원과 경제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  후반 들어서 직 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 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 히 가장 요한 

시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서 한진 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 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주화, 시장화, 언론노조운동

“오늘의 언론이 1974년 가을보다 더 심각한 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 빼앗긴 언론자유보다 언론자유를 

가장한 방종과 기만이 더 험하기 때문이다. … 조 동을 극복하는 자유언론의 기지를 확장하고 화한 

방송을 진정한 공 방송으로 되살리지 않으면 권력과 보수언론의 궤도 없는 폭주를 제어할 수 없다” (이명순 

동아투 원장 2011년 10월 24일)

1. 문제제기

언론노조운동이 본격 으로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흘 다. 1988년 11월 26일에 출범한 국언론노동

조합연맹(이하 언노련)은 언론 민주화와 언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내세우며 시작된 국 인 언론 

노동운동의 심이었다. 언노련  원장이었던 권 길 기자는 이후 민주노총 원장으로 당선되

어 90년  한국 노동운동에서 심 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권 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가 언론의 민주화라는 에서 언론노조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언론노조운동의 방향과 성과에 따라서 한국 민주주

의의 성격과 질도 달라졌다. 권 주의 정권은 체계 으로 언론에 한 통제와 억압을 지속해왔고, 

이를 정권 유지에 필요한 핵심 인 정책으로 간주했다. 언로를 통제함으로써 정권에 한 도 이나 

비  의식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정권  차원의 통제와 억압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 정권 

10년 동안 국가의 언론 통제가 크게 약화되었지만, 2008년 보수정권의 재등장으로 언론은  다시 

정권  차원의 통제 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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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면서,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는 운동은 

언론노조운동으로 나타났다. 정권과 사주의 향력에서 벗어나 독립 인 편집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언론노조운동이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공정보도를 가로 막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 인 뉴스를 국민들에게 달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의 일부 다. 

지난 23년 동안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은 정치  변화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 다. 연성 권 주의 체제의 유지(1988.2~1998.2), 민주정권의 등장(1998.2~2008.2)과 

연성 권 주의 체제의 재등장(2008.2~ 재)과 같은 정치  변화는 언론과 국가와의 계의 변화와 

더불어 언론노조운동에 새로운 제약과 과제를 불러일으켰다. 한 1997년 외환 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는 개별 언론사들과 노동조합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 다. 언론사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경 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언론매

체는 다양화되었지만, 개별 언론 매체들에게 미치는 시장의 압력은 더욱 커졌다. 

이 은 지난 23년 동안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변화를 내부 인 조건(노조조직과 노조원 의식)과 

외부 인 조건의 변화(민주화와 시장화)와 련하여 분석한다.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은 내부 인 조직 

강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  변화에 따른 정권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따른 새로운 압력과 제약에 응해야 했다. 이것은 언론노조운동 기 단계에 놓여있는 언론노조들의 

만성 인 조직 취약성을 낳았고, 언론노조운동의 침체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1988년 이후 언론운동과 언론노조운동의 진화를 조직과 환경과

의 계 속에서 분석한다. 구체 으로 여기에서는 매체 생태학 인 에서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이 

지니는 역사  속성을 분석한다. 90년  반 이후 매체 생태학의 특징은 다원화와 다양화에 따른 

매체의 이질화이다. 매체의 이질화로 언론노조운동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 다음, 한국의 언론노조운동 

조직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하나는 언론노동운동이 강령으로 내세운 언론 민주화를 하여 

편집권과 편성권 독립을 쟁취하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조합원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조직 

민주주의 실  과제이다. 자는 주로 국가나 사주와 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조합 지도부와 일반 

조합원 그리고 개별 매체를 넘어서는 산별 언론노조운동에 한 일반 조합원의 참여와 연 구축이라

는 과제이다. 

2. 언론운동과 언론노조운동의 진화: 조직과 환경

한국에서 언론운동은 1988년 이 까지 민주화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 이  4.19학생 명 이후 

언론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국에서 신문사 노조가 결성되었지만, 기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인쇄부의 기능공 심으로 노조가 결성되었다(윤창빈, 1993: 50-51). 기자들을 심으로 하는 언론운동

은 1971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군사독재 아래에서 이루어진 

보안기 의 언론검열과 비 인 보도에 한 정권의 통제에 한 항은 ‘자유언론’이라는 조직 인 

언론운동으로 나타났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과 동아방송 아나운서와 PD들의 ‘자유언

론실천’ 선언으로 가시화된 자유언론운동은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고탄압과 뒤이어 이루어진 1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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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자와 PD 해고 그리고 이에 한 항으로 등장한 ‘동아자유언론투쟁 원회’(이하 동아투 )를 

심으로 하는 자유언론 투쟁으로 이어졌다(김정남, 2005; 김세은, 2010; 정연주, 2011). 동아투 는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한 언론인들의 본격 인 항과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언론운동의 

성격을 상징 으로 변하는 조직이 되었다. 

1970년  동아투  운동은 정치  차원의 민주화의 문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고용 

문제가 하게 연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독재체제에 한 항이 량 해직으로 이어지면서, 

언론사 내에서의 언론인들의 고용안정과 언론자유 문제가 동 의 양면임을 보여  것이다. 한편으로 

언론사와 정권과의 계에서 자유언론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언론사 내에서 언론 

자본가인 고용주와 언론 노동자인 미디어 종사자들 간의 고용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언론운동이 미디어 종사자들의 계  치를 분명히 하는 언론노동운동으로 환되는 바탕을 제공하

다.

1987년 이후의 언론노조운동은 1970년  자유언론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언론운동이었

다. 자유언론이 주로 독재정권에 한 항을 심으로 하고 있다면, 80년  언론노조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치  성격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의 횡에 한 항이라는 계  성격 두 

가지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운동이었다. 즉 국가와 언론매체 간의 비 칭 인 권력 계를 수정하는 

것과 조직 내에서 경 과 미디어 종사자들 간의 비 칭  권력 계를 수정하는 것을 내세웠다는 

에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 한국일보 노조 결성을 시 으로 ‘민주노조운동’

은 새로운 언론운동의 두 가지 속성을 집약 으로 보여주었다(강명구ㆍ한창록, 1988; 방정배, 1990). 

여기에서 ‘민주’는 정권  차원의 민주화와 오랜 기간 동안 권 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언론기업의 

민주  개 을 동시에 내포하 다. 한 ‘노조운동’은 언론사 내부에서 권 주의 하에서 일방 으로 

억압된 미디어 종사자들의 권리회복과 사주 횡을 막고 미디어 종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  

경 을 도모하 다. 이것은 언론개 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사안이었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언론 즉 민주 이고 비 인 언론으로 거듭나기 한 노력이었다. 

1) 언론노조운동의 세 가지 딜레마

언론노조운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딜 마를 안고 있었다. 첫째, 언론노조는 모든 

노조와 마찬가지로 2차 인 조직이 지니는 딜 마를 안고 있다(신 , 1994). 먼  자본에 의해서 

언론사가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서 노조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조는 언론사라는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진 2차 인 조직이다. 그러므로 일반 인 노조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산하거나 없어지면, 

그 언론사 노동조합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하여 노조가 쉽게 기업에 의존 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은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내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 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딜 마를 극복하기 

하여 기업별 노조에서 벗어나 산별이나 업종별 노조로 조직 단 를 확 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언론과 국가와의 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노조는 정권에 

계없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 인 미디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딜 마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국  방송사의 경우 국가가 직  경 과 방송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 주의 정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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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한 국가의 

미디어 규제정책에 의해서 미디어 기업과 노동조합이 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특정한 정권이나 경 진과의 계 설정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장의 임기가 한국처럼 1~2년으로 짧은 경우, 

노조 내부의 경쟁이 과열되어 노동조합 조직이 균열되기 싶다. 이것을 막기 해서 언론사가 특정 

정권과 유착되는 것을 막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민주화와 더불어 미디어 시장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언론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지만, 언론노조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동시에 연 를 구축해야 하는 딜 마를 

지니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특징인 이  생산물(dual product)은 한편으로는 정보와 지식을 소비자들

에게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주가 요구하는 고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독자/

시청자 시장은 고시장과 맞물려 있다(Picard, 1989). 그러므로 고주, 즉 자본의 향력에서 자유로

울 수 없는 딜 마를 지니고 있다. 방송의 경우 시청률에 의해서 고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청률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신문의 경우에도 신문부수에 의해서 고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이 

불법 인 방법으로 계속되었다. 결과 으로 개별 언론사 노조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경우, 언론노동운동은 상 으로 약화되고, 국가와 자본에 한 감시와 통제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 

언론 노동자 내부의 균열과 이질화가 커지는 경우, 언론노동운동은 사회 인 향력 차원에서 

큰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언론시장의 독과 화와 과당경쟁을 

막는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별화된 언론사 노조들 간의 연 를 모색해야 한다. 

세 가지 딜 마를 해결하기 해서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벗어나 산별 

혹은 업종별 노조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로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경우, 기업 간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2차 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가 노조의 논리에 반 되기 

쉽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고주의 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업별 노동조합들과

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제조업 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벗어나는 

과제가 언론노동조합들에서도 요한 과제이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부분의 언론사들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었고, 곧바로 1988년 11월 

언노련이 조직되면서 언론산업 수 에서 국 인 노동조합 총연맹이 조직되었다. 이 시기 조직된 

언론 노조들은 두 가지 투쟁을 동시에 수행했다. 하나는 미완의 정치  민주화를 한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주로부터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받기 한 인정투쟁이었다. 정치  민주화 투쟁이 

연속성을 갖는 투쟁이었다면, 후자의 투쟁은 새로운 변화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투쟁은 ‘정권의 나팔

수’ 극복 혹은 ‘부끄러운 과거 청산’을 내세운 언론노조들의 투쟁으로 공정보도나 언론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90년  후반에도 여 히 지속되었다(김용백, 2001; 손석춘, 1999; 이근  1996). 이것은 

민주화 투쟁인 동시에 언론사 자체의 개 을 추구한 내부개  투쟁이었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서 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노동운동은 새로운 균열의 

존재를 드러냈다. 표 으로 1989년 3월에 시작된 평화신문 업은 가톨릭정의구 사제단에서 요

한 역할을 한 함세웅 신부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건이었다(언론노련, 2005). 

이러한 사건은 2001년 기독교방송국 노조 업에서도 반복되었다. 박형규 목사와 빈민운동을 같이 

한 권호경 목사가 사장으로 있는 기독교방송국 노조 업은 민주화 운동과 노조운동의 차원이 다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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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노조, 언론사, 국가와의 계

<그림 1>은 언론사와 국가와의 계이다. 권 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는 미디어 기업(신문사와 

방송사)을 일방 으로 통제/억압(<=)하거나 언론사가 국가와 통합/유착 계(==)를 보 고, 이에 

한 항의 자유언론운동으로 나타났다. 1987년 이후 국가의 언론사 통제가 약화되고 차 여러 

차원의 민주화가 진 됨에 따라서 국가의 언론사 직  통제는 사라졌다(독립 혹은 립 <=>). 국 방

송사에 한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군사독재 시 처럼 경찰과 정보기 이 직  언론사

를 통제하는 방식은 사라졌다. 그러나 언론사 내부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통 인 

노동자 통제 방식이 여러 언론사에 지속되었다. 민주체제 (1)은 이를 보여 다. 상당 부분의 언론사들에

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언론사가 국가통제에서 벗어나고 한 노동자들로 노조를 결성하

여 사주로부터 독립을 하여 민주체제 (2)의 경우가 되었다. 민주체제 (2)는 기업별 수 에서 이루어진 

민주  노자 계를 보여주지만, 여 히 한계를 지닌 체제임을 알 수 있다. 기업별 조직을 넘어서 

횡 으로 다른 언론사 노조들과 통합되어 산별 혹은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면, 기업별 언론노조들은 조직 으로 커다란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경 의 논리에 포섭되어 시장권

력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이다. 민주체제 (3)은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혹은 업종별 

노조체제로 진 된 형태를 보여 다. 언론사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 인 지 를 리고 

있고, 언론사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다른 언론사 노조와 통합된 산별노조를 이루어 개별 언론사 

내에서는 노동조합 지부가 활동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 언론노조의 분포는 민주체제 (1)과 민주체제 (2)가 혼재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거  

언론 매체인 조선, 동아, 앙의 노조들은 체로 민주체제 (1)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언론 

매체들은 민주체제 (2)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언론노동조합이 산별단일노조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

만, 즉 (3)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지만, 임 교섭을 포함한 단체교섭에서 완 한 산별노조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1) (1)과 (2)의 분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정치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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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변화에 응하여 조선, 동아와 앙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1997년 이후 김  정부와 

노무  정부에 하여 비 인 입장을 취하 다. 경향신문과 한겨 신문은 독재 권력에 한 비 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에 한 부정 인 입장을 취하 다. 언론의 정치화 상은 노무  정부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었고, 특히 노무  통령의 언론개  시도에 뒤이은 노무  통령 탄핵사건과 2007년 

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상은 정에 달했다. 이러한 언론의 정치화는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상이다. 

다른 차원은 미디어 시장의 차원이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고시장도 크게 확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언론매체들도 고가 감하면서, 큰 불안정

을 겪었다. 그로 인하여 미디어 시장에서 생존을 한 경쟁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소수의 언론사

가 미디어 시장을 독 하면서, 미디어 시장이 독 시장과 경쟁시장으로 뚜렷하게 분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 은 시장의 분 로 그치지 않고 미디어의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이어졌다. 권 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한 보수 언론사들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디어 시장은 독 시장이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 언론노동조합연맹이 단일 산별노조인 언론노동조합으로 조직되었다. 언노련 

내에서 언론산별노조 논의가 본격 으로 시작된 지 6년 만에 언론산별노조를 내세우며 언론노동조합

이 출범한 것이다(신윤진 2001).2) 신문, 방송, 출 , 인쇄 업종에 종사하는 매체산업 노동자들을 묶는 

산별 단일 노조가 만들어짐으로써 언노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조직 인 노동운동을 모색하기 

한 목 으로 언론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언론노동조합은 신문사, 방송사, 출 사, 인쇄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에서 내  이질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선일

보, 동아일보, 앙일보와 같은 거  보수 신문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언론사 체를 포 하

고 있지는 못하다. 더 나아가 언론노동조합과 이들 거  보수 언론 3사간의 립이 형성되면서, 언론노

동조합과 이들 3개 언론사 노조들도 갈등 계를 보여주고 있다.3) 거  언론사 종사자들은 자신들을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 노조들도 다른 언론사 노조들과 구별하여 

스스로 이익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하 다.

2) 국가에서 시장으로

민주화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국가의 언론 탄압이 약화되면서, 차 그 

자리를 시장 권력이 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의 언론규제가 공안기 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시장에 의한 언론규제는 경쟁이라는 시장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시장 권력의 강화는 두 가지 

1) 산별노조의 기본 활동 단 는 산업이며, 실제로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은 두 가지 수 에서 이루어진다. 1단계로 

언론노동조합과 언론업종 경 자 표가 교섭을 하여 기본 임 인상에 한 합의를 하고, 이후 2단계에서는 각 

지부(언론사)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인 임 인상에 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2단계 합의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임 인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Salaman(2000: 158-164  346-365) 참조. 

2) 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제17회 정기 의원 회에서 7  국언론노조연맹 원장인 최문순 원장으로 선출하

면서 제1  국언론노동조합 원장으로 선출하고, 부 원장에 일, 감사에 김교만 문화일보 노조 원장과 

이호  교육방송 노조 원장을 사무처장에 김용백 국민일보 노조 원장을 선임하 다(신윤진 2001: 1).

3)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  촛불시  보도와 련하여 언론노동조합은 공개 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앙일보 퇴출운동을 시작하 다. 언론노동조합은 “조 동 OUT” 운동을 주도하 다. 언론노동조합은 2008년 

6월 9일 이후 10월까지 “OUT 조 동” 포스터를 제작하여 조 동 불매운동을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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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변화에서 유래하 다. 하나는 언론에 한 규제 약화의 결과로 새로운 언론매체가 증하면서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언론인들의 직장 

 직업 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언론사 단 로 조직되어 있는 언론노동운동의 분 과 약화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 

1990년  들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군사정권에서 일상화되었던 언론매체에 한 직

인 통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이블 TV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1998년 김  정권이 등장하면서, 과거와 같은 공안기구를 통한 노골 인 언론통제와 

국가의 개입은 어들었다. 신 언론시장 자체가 커지고, 다양한 신규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언론 

미디어 시장경쟁이 치열해졌다. 오마이뉴스와 시안과 같은 인터넷 매체나 YTN과 같은 뉴스 

문 TV, 경제 문 TV 등이 등장하 고 한 이블 TV가 도입되면서 미디어 시장은 격하게 

다양화되었다. 특히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뉴미디어가 빠르게 기존의 종이신문을 빠르게 체하고 

있다. 2010년 인터넷 신문이 체 신문 가운데 4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미디어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0a: 42).

미디어 시장변화는 특히 일간 종이신문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일간 신문시장

의 축소가 규모로 나타났다. 를 들어, 2008년보다 2009년 일간 신문 수는 증가했으나, 오히려 

2008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9.9% 감소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5.7% 감소했고, 매체 내 유율도 5.7% 

감소하 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0b: 71). 일간지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간신문을 읽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6년 체 국민 

가운데 69.3%로 높았으나, 2010년에는 29.6%로 떨어져서 지난 14년 동안 무려 40% 정도 어들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b: 228). 이는 평균 으로 매년 3% 정도씩 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일간신문사는 조만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언론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양극화를 낳고 있다. 시장에서 상 으로 독과  치를 지니고 

있는 거  언론사들이 고를 독 하면서, 시장에서 주변 인 매체들이 도태의 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이미 인터넷이 본격 으로 등장하기 이 인 90년 부터 나타났다. 

“경남매일ㆍ부산매일 최종부도, 세계일보 체임, 청주방송 직장폐쇄, EBS 구조조정, 부일보 노조 창립 

보복인사, 주매일 폐간 방침 철회 후 인력조정. 최근 몇 달간 ‘미디어 오늘’에 실린 언론계 소식들이다. 

언론인들에게는 온통 우울한 내용들뿐이다.“ (신윤진, 1998: 26).

의 내용은 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창립 10주년인 1998년에 언 된 미디어 시장 상황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지방 언론사들이 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다. 권 주의 국가의 탄압이 아니라 재정 으로 경 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많은 소 

언론사들이 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각종 경품과 무가지 살포와 같은 가격덤핑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거  언론사들의 공세로 인하여 소 언론사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기의 주된 원인이었다(신학림, 2004). 소수 거  언론사에 의한 미디어 

시장의 독 이 이루어지면서, 군소 언론사들이 살아나기 힘든 미디어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까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은 체로 정치  차원에서 언론자유와 공정보도를 강조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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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양한 언론운동의 통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 노동자 연 를 약화시키는 시장 변화에 

해서는 별다른 응책을 내세우지 못했다. 언론노조들도 언론사별로 조직되어 있는 기업별 노조체

제이기 때문에 개별 언론사의 노조 수 에서 시장의 변화 막는 것은 불가능하 다. 결국, 개별 언론사

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응하거나 순응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

로 언론 산업에서도 기업별 노조의 한계로 인하여 시장경쟁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약화시키고, 

노조들의 연 활동에 기 한 집단  응 략을 효과 으로 모색하지 못하 다. 미디어 시장의 경쟁

이 강화되면서, 언론노조운동의 토 인 연 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미디어 생태계가 바 면서 미디어 노동자들의 직장이동도 잦아지고 있다. 특정 언론사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고, 다른 언론사로 이동하는 직장이동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언론 종사자들의 

이동 가운데 신생 언론사나 군소 언론사에서 형 언론사로의 이동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부분이다. 2010년 3월 재 한국 체 언론매체는 2,524개 고, 이 가운데 종이신문은 1,428

개 으며,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매체는 1,126개 다. 이들 가운데 부분이 소형 언론매체들로 50인 

미만의 소언론매체가 체에서 94%를 차지하고 있고, 4인 이하 언론매체도 37.4%에 이르러, 군소매

체가 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10인 미만의 매체가 94.%를 차지하여, 

10인 미만의 종이신문 매체 비율 66.0%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언론진흥원, 

2010c: 18-19). 더구나 비정규직 기자의 비율이 13.6%에 달하 고, 특히 지역종합주간지의 경우 비정규

직 비율이 24.2%에 달하여, 이들 비정규직 기자들이 타 언론사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0a: 102-103).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반 으로 기자들의 이동도 크게 증가

하 다. 기존의 거  언론사들의 경우, 경력을 쌓은 검증된 기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비용을 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경력기자들의 언론사 이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잦은 언론 노동자들의 이동은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임 이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해 집단 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

다는, 불만을 갖는 노동자들이 개별 으로 조건이 더 좋은 언론사로 빠져나가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동원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언론사 

차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과 분 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사들이 정규직 

채용 신에 비정규직 채용을 더 늘리면서,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분 은 더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들이 다른 언론사의 정규직으로 이동하면서 비정규직 

고용문제 자체의 해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개인 인 수 에서 비정규직 탈피를 모색하는 경향이 지 

않고 있다.

3) 시장을 통한 국가의 통제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시장 자체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

가 생산하는 정보와 지식은 상품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권 주의 체제는 미디어가 지니는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 다. 

민주화가 진 되면서, 미디어에 한 규제는 한편으로는 언론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구에서 매할 것인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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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차원에서도 시도되었다. 미디어 시장이야말로 법과 정책을 통한 국가의 규제가 가장 나라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는 에서 미디어 시장은 국가 권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권력  속성과 련하여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미디어 정책이 크게 변해왔다.

역  정권들에서 언론과 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지속 으로 바 어 왔다. 언론이 지니는 정치 인 

향력 때문에, 역  정권들은 언론을 일정한 방식으로 리하고자 하 다. 민주화 이후 노골 인 

언론 탄압과 규제는 약화되었다. 그 신 199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2000년 김  정부하에서 

새롭게 조직된 방송 원회가 새로운 규제를 담당했다. 방송 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

하여 국  방송사 인사, 방송사업자 허가  재가, 방송 내용의 심의 등을 수행하는 국가행정기구 다.4) 

방송 원회는 권 주의 체제하에서 상실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높이기 한 

국가기구로 등장하 지만, 원회 원 선출 방식에서 궁극 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녔다. 방송 원회 설립 취지는 미디어에 한 정부 부처의 직  규제에서 독립 인 원회를 

통해서 규제로 환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 지만, 건은 방송 원회 자체가 정부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받느냐 하는 것이다.5) 

노무  정부 들어서도 언론개  문제가 지속 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표 으로 기업과 정부를 

상 로 하는 로비성 기사를 막기 한 ‘가 ’ 구독 단, 신문공동배달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암묵

으로는 언론이 지니고 있는 정치  성향을 신문유통시장 개 을 통해서 개 하고자 한 것이다. 노무  

정부는 신문유통 과정을 개 함으로써 미디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하 고, 이는 미디어가 지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궁극 인 목 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이 

지니는 권력을 시장을 통해서 약화시키고자 하 다는 에서, 우회 인 시도 고,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 방송 부문에서도 KBS 사장 선임과 로그램 개편을 둘러싸고 거  야당과 거  보수 

신문의 항으로 인하여 시장을 통한 방송의 개 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신에 안 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미디어 권력이 차 약화되기 시작했다.6)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송 원회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방송통신 원회(이

하 방통 )를 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방송과 통신에 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 다. 방통 는 

방송에 한 규제와 방송과 통신 련 허가권을 행사하여 미디어 산업에 직 인 향력을 행사하

다. 2010년 방통 의 “종합편성  보도 문 방송채 사용사업 승인 상법인 선정(이하 종편선정)”은 

미디어 시장에 직  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이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앙일보 등 보수신문사들

에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편성 선정은 소 미디어 매체를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1인의 주식소유를 30%에서 49%까지 높여서 1인 지배체제를 가능  하 다. 이는 거  언론뿐만 

4) 원회 구성은 9인으로 이루어지며, 3인은 통령 선임,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표 원과 의하여 

추천한 자, 3인은 방송 련 문성과 시청자 표성을 고려한 국회 문화 원회가 추천한 3인으로 이루어졌다. 

재정도 정부와는 독립된 방송발 기 에서 산을 조달하도록 하 다. 그러나 원회 구성은 본질 으로 여당의 

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권 정당의 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승수 2001). 

5)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한 원회들이 정부 부처의 산하기구와 같은 상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 원회 

이외에 노사정 원회도 정부 부처의 하  조직으로 락하거나 혹은 임명권자 개인의 조직으로 락하여 원래 

추구했던 목  달성에 실패한 표 인 이다. 

6) 표 으로 오마이뉴스를 들 수 있다.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종이신문의 구독률 하 상을 가속화시켰다(오연호 

2004). 



78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년 , 통권 57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아니라 재벌의 미디어 소유를 가능  한 것이다. 여당은 국가가 과거와 같이 언론 통제나 억압을 

하지 않고도 보수 언론사와 재벌들이 방송에 진출하여 보수 이데올로기를 할 수 있도록 미디어 

생태계를 근본 으로 바꾸고자 하 다. 이것은 독자가 고 있는 일간지 시장에서 벗어나 방송시장으

로 진출하고자 하는 거  보수 신문사들의 요구이기도 하 다. 

방송통신 원회는 MBC 민 화와 종편선정을 주도하여 미디어 시장의 근본 인 변화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통신에 한 규제를 강화하여 기본 인 시민권인 언론자유 침해를 둘러싼 

논쟁을 만들어 냈다. 더구나 과거 언론탄압과 통제를 떠올리는 인터넷 규제와 SNS규제 등을 시도하면

서, 미디어 자본에 한 규제는 풀고, 비  언론과 통신을 규제하 다. 방송통신 원회는 결과 으로 

자본의 언론 지배와 비  공론장에 한 억압을 통한 정부의 여론 지배를 도모한 셈이다. 경제 으로 

미디어 시장에 한 규제를 푸는 신에, 정치 으로 비  언론과 여론 형성에 한 억압을 추구하

다는 에서 정치  권 주의 에 기 한 경제  시장주의 속성을 잘 드러낸 것이다.

3. 언론노조운동의 과제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산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인 노동운동보다 훨씬 

더 복합 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노동조합도 시장(자본)과의 계뿐만 아니라 국가(권

력)와의 계 속에서 활동을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제조업 노동조합들의 경우 직 으로 국가의 

통제나 개입을 받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산업의 경우 미디어가 제공하는 뉴스나 정보 상품이 

지니는 이데올로기  속성을 인하여 정권  차원에서의 미디어 통제가 지속되었다. 과거 미디어에 

한 통제가 주로 국가의 직 인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민주화 이후 미디어에 한 

통제는 시장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미디어 련 정책을 통하여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각종 언론사들이 정책변화의 향을 시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 미디어 

시장이야말로 폴라니가 강조한 국가와 사회의 배태성(embeddedness)을 가장 나라하게 보여 다고 

볼 수 있다(Polanyi 2009).

미디어 생태계는 방송통신 원회의 종편허용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미디어 기업들의 경쟁뿐만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들의 이동을 진하여 미디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이질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 SNS의 발달은 기존 미디어의 생존을 힘들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에서 언론노

조운동은 다양한 도 과 과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은 한편으로는 자본가(고용주)를 상으로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고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응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노동시장 조직 기능과 더불어 국가의 

통제와 억압을 거부하고 비 하는 미디어 민주화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 이질화와 

다양화를 보여주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응해서도,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 성을 

고양시켜야 하는 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노조는 이러한 세 가지 도 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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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운동이 미디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억압과 통제에서 자유롭고 한 시청

자와 독자에게 실을 공정하게 달하는 역할을 제 로 하기 해서는 언론노조 조직 자체의 강화가 

우선 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산별 독립노조의 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그림 1>에서 

민주체제 (3)의 구축으로 표 될 수 있다. 지 까지 실질 인 언론 산별노조 건설 노력은 신문과 

방송의 양  노조 사이의 이해 충돌로 실질 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차 신문과 방송이 

통합되면서 과거와 같은 불화나 갈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있다. 특히 종편과 같이 신문사들이 방송에 

뛰어들면서 더 이상 신문과 방송의 구분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문과 방송 간의 

갈등이 아니라 종편 신문방송사와 그 외의 신문방송사 간의 균열과 갈등이 형성되었다. 산별수 의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신문방송사 간의 균열 구조를 토 로 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언론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해서는 노조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장 임기를 

개정하여 1∼2년 임기 체제에서 3∼4년 임기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노조운동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원장 선거가 무 자주 일어난다는 이다. 이것은 한국의 모든 노동조합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부분 임기가 1∼2년으로 매우 짧아서 자주 원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조직 

내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노조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서 임기를 행 1∼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기  지나친 횡을 원장이 하는 것을 막기 해서 소환제도

를 도입한다면, 상 으로 임기가 길어져서 생기는 문제를 방할 수 있다.

노조 조합원 차원에서 보면, 언론노조운동이 성공하기 해서는 일반 조합원의 극 인 참여가 

요하다. 오페와 비젠탈(Offe and Wiesenthal, 1980)이 주장한 것처럼, 노동조합은 자본가 단체와는 

달리 “행동할 의지(willing to act)”를 동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들 간의 실 인식 공유와 연 의

식이 핵심 인 조직의 자원이다. 노조 지도부와 평조합원 사이에 그리고 평조합원들 사이에 실에 

한 인식을 공유하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를 둘러싼 환경 차원에서 보면, 노조운동의 통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언론노조운동이 성공

하기 해서는 자본 규제－권력 통제를 목 으로 하는 ‘역사  블록’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 시민사회 

단체, 언론운동단체, 학계 등을 망라하는 느슨한 연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 부산 한진 공업 

‘희망버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자발  지지와 참여가 업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핵심

인 요인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 앞에서 조합원 연 에 의존하는 노조운동이 성공하기 해서

는 외부의 시민사회 연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진 공업 ‘희망버스’ 사례가 시민,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간의 새로운 연 를 표 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윤석범 2011). 이를 해서 언론노동조합 

자체가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 문제와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와 같은 내부 문제에 한 비  태도를 

유지하고, 동시에 이에 기 하여 시민사회 연 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언론노동조합이 특정 정권이나 정당과 직 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노동운동이 비정 인 필요는 없지만, 인 인 차원이나 조직 인 

차원에서 특정 정권이나 정당과 연계되는 것은 조직의 불안정을 낳을 수 있고, 언론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노조지도부가 특정 정당과 연계되는 경우, 노조 내부의 균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반목이 심화되어 조직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게 된다. 특히 최근 언론노동조합 임 집행부와 신임 

집행부 간의 립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  노선이 다른 진  사이의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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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동운동 체가 타격을 입었다. 언론노조에 한 검찰 고발과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언론노동운동 체에 한 부정 인 인식과 조직 약화를 피할 수 없었다.

4. 결 론

이 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언론노동운동을 언론노동조합 운동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후발 

민주화 국가인 한국에서 언론노동조합운동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개되었다. 첫째, 언론노동조합은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노동시장 조직이기 때문에, 미디어 노동자

들의 임 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한 노력을 해왔다. 이것은 모든 노동조합이 공통 으로 보여주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

의 변화가 언론노조운동에 향을 미쳐왔다. 

둘째는 언론노동조합은 권 주의 체제에서 오랜 동안 지속된 언론에 한 정부의 억압과 통제에 

항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한 정치  차원의 민주화에 기여하 다. 노조활

동의 내 인 조건으로 공공성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제조업 노조들과는 달리, 언론산업 노조들은 생산하

는 생산물의 특성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단히 요한 과제이며, 어떤 뉴스와 정보가 어떻게 

보도되는가는 으로 미디어 노동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이 개입하는 

경우, 에 달되는 뉴스와 정보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언론 자유의 의미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포함하는 미디어 노동자들의 보도

권도 포함하 다. 

셋째, 미디어는 미디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사 인 목 으로 활용하는 고주의 경제  

이해 계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본주의 시  고는 가장 핵심 인 마  략 상이고, 

미디어는 뉴스, 정보와 고를 동시에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달하기 때문에, 고주의 이해 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주 수입원이 고비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고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노조 활동은 공공매체인 미디어가 사기업인 고주들의 이해 계에 포획되지 

않도록 하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투쟁도 포함하 다.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은 와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변화 속에서 개되었다. 언론노조운동은 매우 

짧은 노조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두 가지 

거시 인 변화를 동시에 겪었다. 민주화와 시장화는 언론노조들에게 단히 다른 환경을 만들어 

냈다. 민주화는 권 주의 시  형성된 언론제도와 행을 타 하는 언론 민주화를 포함하 다. 국가권

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요한 과제 다.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서 

단히 다른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언론은 정치권의 주된 심 역으로 남아있

고, 그리하여 언론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언론에 한 정권의 통제는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에 한 

직 인 통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시장을 통한 언론 규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이다. 미디어를 시장주의  에서 근하여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어 종합편성채 을 

허용하 지만, 미디어 시장의 독과  지배에 한 규제가 철폐되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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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체제가 형성되었다. 자유언론을 하는 요소는 국가의 통제뿐만 아니라 소수 언론사의 미디어 

시장 독 이다. 자본과 권력이 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쟁의 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의 

확보를 한 일상 인 노력은 오직 언론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언론노동조합 운동은 효과 인 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질 인 산별노조 

형태로의 환을 통한 조직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정권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군소 언론사의 생존을 하는 미디어 시장화에 한 항을 효과 으로 해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은 언론노동조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학계, 

일반 시민들과의 연 를 통한 ‘역사  블록’ 형성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 2011년 한진 공업 

‘희망버스’ 사례는 노동운동, 지식인 운동, 시민운동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민－노동

자 연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노동운동 분야로 확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에서, 요한 역사  의의를 지닌다. 언론노조운동도 내부 으로는 산별조직화를 통해서 

외부 으로 노동 장 밖의 시민과 시민단체와의 연 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며, 이것은 

21세기 한국 언론노조운동의 실천  과제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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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ocratization, Marketization and Media Union Movements in 
South Korea

Kwang-Yeong Shin*
7)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labor movement and its task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delivered by media, the media labor movement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was oppressed and regulated by the government. As democratization has proceeded, 
the state’s oppression and regulation of media has been weakened. However, media workers should 
wage the struggle for union recognition and independence of editorship simultaneously. Because media 
unions as labor market organizations also seek for job security and wage increase, we need to understand 
both political dimension and economic dimension of union activities in media industry. While state’s 
control over media has been diminished in the late 1900s, competition in media industry has been 
intensified. As small number of media corporations monopolizes the media market, the ecology of media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Unions in media industry should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media 
ecology and should build solidarity among media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achievement of the 
public nature of media as a part of democratization and building union federation of media industry 
as a response to the marketization of media still remain as an epochal task for media unions. Like 
the case of “Hope Bus” in the strike in Hanjin Heavy Industrial Corporation, solidarity between citizens 
and striking worker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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